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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6.7.13.(월) 09:00

화면 속 AI는 생각하는 걸까?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 <생각 중 Thinking or Calculating> 개최

- 「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부터 인공지능까지, 과학으로 
풀어보는 '생각'의 정체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 플랫폼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김황식)은 오는 7월 14일(화)부터 10월 18일(일)까지 창의나래관 특별전

시실에서 과학, 예술, 인문학을 융합한 특별전 <생각 중(Thinking or 

Calculating)>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의 기획 방향성은 대화형 인공지능(AI)이 질문을 받으면 화면에 

'생각 중…'​이라고 표시되는 모습에서 착안되었다. AI는 정말 생각하는 것

일까? 인간의 생각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몸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

시는 이러한 질문을 과학과 예술, 인문학의 시각에서 함께 탐구하도록 구

성되었다.

전시는 생각하는 자세를 담은 두 조각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하 

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에서 출발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

와 몸의 자세, 인공지능과 로봇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드러나는 여러 층위

를 차례로 짚어간다. 관람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학적 

탐구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적이다.

관람객이 '생각'의 과정을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네 개의 주

제로 구성된다. ▲1부 '생각이란 무엇일까?'에서는 AI의 연산 과정과 인간

의 사유 과정을 비교하며 생각의 의미를 살펴본다. ▲2부 '생각은 어디서 

시작될까?'에서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신호를 통해 생각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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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지는 원리를 소개한다. ▲3부 '생각과 우리 몸'에서는 「반가사유상」

과 「생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몸의 자세와 뇌 활동의 관계를 조명한

다. 뇌파 측정 기술이 없던 시대에도 예술가들은 인물의 자세를 통해 '생

각'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예술적 통찰에 착

안해, 이완된 자세의 「반가사유상」과 깊은 사유에 잠긴 「생각하는 사

람」을 비교하며 몸의 자세와 뇌 활동의 관계를 살펴본다. 전시장에서는 

두 조각상의 모형과 함께 뇌파 변화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생각과 몸의 연결성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다. ▲4부 '생각은 몸이 

필요할까?'에서는 로봇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을 소개하며, 생

각이 인간의 몸을 넘어 기술과 연결되는 미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상설 프로그램 

'POSE 16: 나의 생각하는 자세'​에서는 관람객이 자신의 사고 유형을 알아

볼 수 있으며, 8월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도슨트가 참여하는 특별 해설이 

진행된다. 10월에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생각하는 자세 대회' ​도 열릴 

예정이다.

김황식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직무대리는 "이번 전시는 과학과 예술, 인문

학이 함께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활동인 '생각'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라며 "관람객들이 자신의 몸과 뇌가 만들어내는 사고의 과정을 이해

하고, 생각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특별전 <생각 중 Thinking or Calculating> 포스터 1부.  끝.

담당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책임자 과  장 김석형 (042-601-7981)

전시운영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진현서 (042-601-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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